
을사늑약은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 정부의 외부대신 박제순과 일본 제국 정부의 주한공사 하야시 

곤스케에 의해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이 조약은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하는 한일기본조약의 

제2조를 통해 무효임을 상호 확인하였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기에 앞서 1903년 12월에 이미 한국을 일본의 권세 아래에 둘 

것을 각의에서 결정하였다. 그에 따라 1904년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고 인천에 병력을 

투입하여 황성을 점령함과 함께 러일전쟁을 일으켰으며, 조선에 한일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여 이른바 

공수동맹을 맺고 전쟁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 이 전쟁의 결과로 체결된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조선에서 손을 뗀다. 이 이후 고종황제가 제1차 한일 협약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밀사를 

파견한 사건이 나자 이를 구실로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박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제2차 

한일협약을 강요하여 체결한다. 제2차 한일협약의 체결로 조선은 명목상으로는 보호국이나 사실상 

일본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위키백과 참조)

대일항쟁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이의 법통을 계승한 오늘날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을사늑약이 

늑결 된 날인 11월 17일을 1997년부터 ‘순국선열의 날’로 제정하여 매년 일제에 침탈당한 국권회복을 

위한 항일투쟁으로 순국하신 선열들의 얼과 위훈을 기념하고 있으며, 이날 광복회장은 약사보고를 

한다.

 

乙巳勒約
을사늑약


